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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노동자 맞춤 재활로 일터로 복귀하는 사례 크게 늘어

 - 근로복지공단,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-

■ 일터복귀 사례
2020년 10월에 최모 씨(42)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왼쪽

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.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겪고

있을 때 근로복지공단 잡(Job)코디네이터*는 직영병원인 안산병원의 산재관리간호사**와

함께 치료초기부터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, 집중재활치료와

하지 재활보조기 지원, 모의작업훈련 등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과 그 외 다양한 직장

복귀 서비스(직장적응훈련,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, 지역자원 연계·협업을 통한 차량개조

(세미오토) 비용 등)를 치료과정에 맞추어 지원하였다. 이러한 재활서비스를 받은 후

지난 10.1. 일터로 복귀하여 사고 전에 수행했던 일을 예전처럼 다시 하고 있다.

* 잡코디네이터: 개인별 맞춤형 재활계획 수립을 통해 요양초기부터 직업복귀까지 1:1

밀착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가

** 산재관리간호사: 직영병원 내에서 집중재활치료, 교육·상담, 필요 의료서비스 연계·

조정 등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·제공하는 의료재활전문가

 근로복지공단(이사장 강순희)은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‘재활 

우수사례 발표회’를 개최하고 산재 노동자의 성공적인 일터 복귀 사례를 

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.

○ 앞서 소개한 산재 노동자 최 씨의 일터 복귀를 도운 잡코디네이터가 

특별상을 받는 등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도운 22명의 잡코디네이터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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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관리간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,

○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재활 성과를 평가하고 산재 노동자가 

어려움을 딛고 일터로 복귀한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․확산했다.

 일하다 갑작스런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장해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

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공단은 단순히 치료하고 보상하는 데만 

그치지 않고 다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노동자 

맞춤형 재활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.

○ 산재 노동자의 의지와 공단의 노력이 더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

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올해는 그 비율이 70%에 근접할 것으로

보인다.

 강순희 이사장은 “일터 복귀를 위한 산재 재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

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, 올해부터는 11월 한 달을 ‘산재 재활의 달’

로 지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에 

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”라고 언급하고,

○ “앞으로 공단은 산재 치료와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고 더 촘촘하게 재활

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재해노동자가 일터와 사회에서 다시 일상을 

지킬 수 있도록 노동복지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.”

라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최창선 차장(☎052-704-7567)에게 연락
해주시기 바랍니다.


